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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총 2쪽

배포일시 2020. 5. 6(수) 담당부서 남북회담본부 회담운영연락과

담당과장 엄형율(02-2076-1401) 담 당 자 우성호(031-950-9205)

통일부장관, 판문점 견학 재개 및 평화통일 문화공간 조성 상황 점검
- ‘DMZ 평화의 길’ 방문 및 지역주민 의견 청취 -

o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파주 윤후덕·박정 국회의원, 최종환 시장, 평화

통일 문화공간조성 민간자문단과 함께 5월 6일(수) 오전 판문점 및 

‘DMZ 평화의길’ 파주구간을 방문하였습니다.

o 지난해 하반기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으로 잠정 중단(판문점 10월,

평화의길 9월)된 판문점 견학 재개 준비상황과 코로나19․ASF 방역상황을 

점검하였습니다.

- 판문점 방문시 캠벨 메이어 유엔군 부사령관과 중립국감독위원회 

패트릭 고샤 스위스대표, 히베 코넬리우손 스웨덴대표가 맞이하였으며,

‘DMZ 평화의 길’ 파주구간은 김홍석 1사단장이 직접 안내하였습니다.

o 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판문점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

그동안 `판문점 견학지원센터`를 설치하고 누리집을 구축하는 등 

견학 재개를 준비해 왔습니다.

o 2019년 정부는 비무장지대(DMZ) 평화 정착을 위한 실천사업으로 

‘DMZ 평화의 길’을 개방하였습니다.

o 향후 국방부(1사단)·파주시와 협조 아래 ‘DMZ 평화의 길’과 연계하여 

남북출입사무소에 「평화통일 문화공간」도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.



- 2 -

- 이 문화공간은 민간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출입사무소 건물과 

철거 GP 등을 활용, `DMZ 평화의 길`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는 핵심 

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.

o 또한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판문점 인근인 대성동마을·통일촌·해마루촌 

이장들과 오찬을 같이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였습니다.

- 지역주민들은 파주지역 평화ž안보관광이 중단된데 따른 지역경제의 

어려움을 호소했으며, 하루빨리 관광이 재개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.

o 정부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동시에 

코로나19·ASF 방역 당국, 유관기관(유엔사, 국방부, 파주시)과 협의하여 

철저한 방역 조치 하에 판문점 및 DMZ 평화의길 등 파주지역 평화ž안보

관광 재개와 평화통일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
 


